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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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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미 부동산 중개사 급증
 “주택 매물 건수보다 많아”

옐런 “내년 미국 경제 완전고용 복귀할 수도”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가 주택값이 상

승세를 보이면서 미국 내 부동산 중개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2일‘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

(NAR)는 협회 소속 부동산 중개사 수는 1월 말 현재 145

만 명에 달해 매물로 나온 주택 건수(104만 채)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중개사가 1년 전보다 4.8% 늘어난 반면 주

택 매물 수는 26%나 줄어 1982년이래 최저 수준에 머문 

데 따른 것이다. 중개사 수가 주택 매물 건수를 웃도는 상

황은 작년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미국 경

제가 내년에 완전고용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낙관적

인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 23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전날 하

원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사실상 내년에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WSJ은 이런 현상의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코로나19 여

파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한데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중개만 성사시키면 높은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중개

사 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도 중개사들이 빠르

게 늘고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을 팔기 희망하는 집주인들은 경험이 많은 

중개사를 선호하는 만큼 신참 중개사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널은 전했다. 경력이 2년 이하 중개사의 2019년 

연간 소득 중간값은 8천900달러로 전체 중개사의 4만9

천700달러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옐런 장관은 이번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사람들이 성장

하는 경제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

제의 취약 분야에 대한 구제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려 노

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들이 주택 임대료와 주

택담보대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 수급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전

했다.

한편 지난 25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셋째주 신

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8만4,000건으로 전주(78만

1,000건) 대비 9만7,000건 감소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73만 건)를 5만 건 가까이 밑돌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70만건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셋째주 갑자기 청구 건수가 

330만7,000건으로 폭증한 이래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

치를 기록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387만건으로 26만4,000건 급감했다.

미 2월 기존주택
거래 감소

미국의 2월 기존주택 판매가 감소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22일 

2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6.6% 감소한 

622만 건(연율 환산)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9.1% 증가한 것

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데다 최근 고가 주

택이 많이 거래된 여파로 지난달 팔린 기존주

택 중위가격은 31만3천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5.8% 급증했다. NAR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기존주택 매물 중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 물량

은 103만 채로 전년 동월보다 29.5%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집을 소유하려는 밀레니얼 세대

가 늘어나고 재택근무의 확대로 다른 주에서 

집을 알아보는 수요가 증가한 덕분에 올해에

도 미 주택시장이 견고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낮은 금리도 주택시장 활황

의 한 요인이지만, 최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

출금리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돌

파하는 등 상승세에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주택 거래는 미 전체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가 신규주택 거

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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